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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콘텐츠를 자국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박물관 정보를 번역해 소개하거나, 실제 방문으로 이

어졌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전곡선사박물관의 대표 프로그램인 ‘선사의 법칙, 1박 2일 구석기 캠프’ 모집 콘텐츠

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5가족 모집에 9,000명 이상이 지원하며, 해당 게시물은 10만 뷰이

상을 기록했다. 

홍보 담당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단순한 모집 공고가 아니라 콘텐츠 디자인과 시각

적 구성에 집중해 ‘브랜드 콘텐츠’로 기획한 것이 큰 호응을 이끈 요인”이라며, “SNS 사용자의 

빠른 소비 트렌드에 맞춘 기획, 브랜드 감성을 반영한 시각 요소, 공공기관 특유의 딱딱한 이

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곡선사박물관은 텍스트 위주의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시각적 흡입력과 몰입감 있는 

구성으로 ‘보는 콘텐츠’에서 ‘머무는 콘텐츠’로 다가갈 것이며, 정보도 디자인하는 선사시대를 

가장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돌멘터리’… 박물관만의 SNS 콘텐츠 확장 예고

전곡선사박물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NS 연재 시리즈 <돌멘터리>를 새롭게 선보인다. 

‘선사시대’라는 깊이 있는 주제성과 고고학적 특수성을 살려 단순 소장품 소개를 넘어, 경기도

의 유적과 유물을 새롭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곡선사박물관의 SNS가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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